
김현미 장관,“어린이 눈높이에서 바라본 국토교통 소식 기대”
어린이기자단 발대식 참석…위촉장 수여·활동 포부 소개하며 격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 3일(월)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제7기 어린이기자단 발대식에 참석해 

위촉장을 수여하고 국민과의 소통의 고리가 되어줄 것을 당부

했다.

□ 김 장관은 인사말에서 “국토교통부의 업무 대부분이 국민의 일상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며, “기자단 활동을 통해 국토

교통 정책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낀 점을 어린이의 눈높이로 

국민들께 생생하게 전달해주기 바란다.”라고 어린이기자단의 역할을

강조했다

ㅇ 또한, ‘나는 이런 어린이 기자가 될래요’라는 주제의 기자단 활동 

포부를 소개해주고 함께 공연도 관람하며 기자단을 격려했다.

□ 발대식에 참석한 어린이기자들은 글쓰기와 저작권에 대한 강의를 

듣고, 국토교통 주요 혁신 정책을 재밌는 퀴즈로 알아보는 시간도 

가지며 기자로서 포부와 각오를 되새기는 시간을 보냈다.

ㅇ 발대식이 끝난 이후에는 냉난방비 걱정이 없는 ‘제로에너지 단독 

주택’을 방문해 실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미래 국토교통 정책을 

체험하고 현장 취재를 진행했다.

□ 국토교통부 제7기 어린이기자단은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생 7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내년 초까지 

활동하게 된다.

ㅇ 국토교통부는 대학생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정책 기자 25명도 

선발했으며, 주요 국토교통 정책 현장을 방문해 취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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